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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새로운 토요타 8세대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는 토요타의 간판 모델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1900만대 이상 판
매되며상품성을입증한중형세단이
다. 1982년 처음 탄생해 8세대에 이

르기까지 35년간 7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상품성
은 꾸준히 강화됐다. 캠리를 탄다는 것은 그 역사
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새로운 플랫폼과 더 효
율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파워트레인을 통해 가치
를더한8세대캠리하이브리드모델을시승했다.

뀫하이브리드 모델, 파워와 효율성 모두 만족
8세대 캠리의 슬로건은 ‘와일드 하이브리드’

(WILD HYBRID)다. 하이브리드차는 연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동이 얌전할 것이라는 일반
인들의 막연하면서도 잘못된 인식을 깨고 싶다
는 토요타코리아의 의지가 드러난다. 높은 연비
를 지향하지만, 세팅까지 얌전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렇지만, 캠리 하이
브리드 역시 가솔린 엔진에 전기모터를 하나 더
달고 있다. 캠리에는 120ps의 출력을 발휘하는
전기모터를 장착해 가솔린 모델(207ps)보다 최
고출력(총 시스템출력 211ps)이 더 높다.

최대 토크는 가솔린 모델(24.8kg.m, 5000rp
m)이 약간 높지만 하이브리드 모델(22.5kg.m,
3600∼5200rpm)은 가속 초기부터 최대 토크
가 발휘되는 전기 모터의 특성 덕분에 가솔린 모
델보다 최대 토크 시점이 더 빠르고 넓다.

실제로 고속도로 구간 주행 중 추월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굼뜬 느낌이 전혀 없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줬다. 출발부터 120km/h

구간까지는 막힘없이 꾸준하게 가속된다. 연비
를 고려해 무단 변속기를 채용했지만 일반적인
6단 변속기와 비교해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변속 충격이 없어 리듬감을 느낄 순 없
지만 속도계의 바늘은 쭉쭉 올라간다. 일반적인
2.5 가솔린 중형 세단과 비교해 가속감이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비는 어떨까? 캠리 하이브리드의
공인 복합연비는 16.7km/L(도심 17.1km/L,
고속도로 16.2km/L)다. 이렇게 잘 달리면서도

연비까지 높은 비결은 새 엔진의 열효율이
41%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오토 글라이드
컨트롤(AGC) 시스템을 토요타 최초로 적용했
기 때문이다. 오토 글라이드 컨트롤은 에코 모드
주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즉각적으
로 감속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디게 감속되고,
재가속 시에는 조금만 밟아도 원하는 만큼의 동
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체감 연
비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총 100km 시승 구간
에서 연비를 의식하지 않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했는데도 16km/L 초반대의 연비를 유지했다.

뀫파격적인 외관, 중후하며 넓어진 실내
8세대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의 또 다른 매력

은 실내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기본 골격부
터 새롭게 설계한 TNGA 플랫폼을 적용해 실내
공간 크기를 결정짓는 휠베이스를 50mm 늘리
고, 전폭도 20mm 늘려 더 쾌적해졌다. 배터리
를 트렁크 공간에서 뒷좌석 아래쪽으로 배치하
면서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넓어졌다.

뒷바퀴에는 고급 세단에 주로 사용되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적용해 승차감을 높였다.
이전보다 출렁거리는 느낌은 줄어들고, 고속주
행시 안정감은 강화됐다. 운전석에서 보는 시야
가 넓어졌다는 것도 매력이다. 전체적인 차고를
25mm 낮춰 드라이빙 포지션이 낮아졌지만, 엔
진 후드를 낮게 설계하고, 사이드미러 위치를 변
경해 전방 시야가 트였다는 느낌이 든다. 30∼
40대 물론 50∼60대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남양주｜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글로벌 시장서 1900만대 판매, 성능 입증
새로운 TNGA 플랫폼 적용…승차감 향상
하이브리드시스템,파워·효율성모두UP

높은연비+매력적주행…퍼펙트하이브리드

토요타 8세대 캠리는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의 교과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휠베이스를 50mm, 전폭을 20mm 늘려 실내는 더 넓어졌고, 2.5L ‘다이나믹 포스 엔진’과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16.7km/L의 뛰어난
복합 연비를 자랑한다. 사진제공｜토요타자동차

8세대 캠리 하이브리드 실내 인테리어

현대차가 ‘쏘나타 커스텀 핏’(Custom-Fit)
을 공개하고 올 연말 출시한다고 밝혔다. 쏘나타
커스텀 핏은 현대차의 고객 참여형 소통 프로그
램인 ‘H-옴부즈맨’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방
식으로 개발한 차다. 핵심 사양, 트림구성, 최종
모델명까지 모두 고객으로 구성된 H-옴부즈맨
이 직접 기획하고 선정했다.

자동차 상품기획에 고객이 참석해 차량 핵심
부품과 트림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당 아이디어가 채택돼 실제 판매되는 차가 만
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는 5월 선발한 H-
옴부즈맨과 함께 약 5개월에 걸쳐 쏘나타 스페
셜 에디션에 대한 상품개발을 실시했다.

쏘나타 커스텀 핏은 고객의 평상시 주행환경
에 따라 ‘마이 시티 에디션(My City Edition)’
과 ‘마이 트립 에디션(My Trip Edition)’ 두 가
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마이 시티 에디션’은 주로 교통량이 많은 도
심에서 주행하는 고객을 위한 트림으로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전후방 주차보조시스템(PA

S, 후방카메라 포함) 등 주차편의관련 사양이
기본 적용된다.

‘마이 트립 에디션’은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

객을 위한 트림으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스마트 하이빔(HBA) 등 첨단
주행 보조시스템이 기본 탑재된다. 원성열 기자

고객과함께개발했다! ‘쏘나타커스텀핏’ 공개

핵심사양서 트림구성까지 고객이 선택

현대자동차㈜는 고객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H-옴부즈맨’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개발된 쏘나타 커스
텀 핏을 공개했다. 올 연말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쉐보레는 28일 인천 부흥초등학교에서 인천 관
내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와 연계해 6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
다. 국제아동안전기구인 사단법인 세이프키즈
코리아와 함께 연중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각사각 캠페인’의 일
환으로 자동차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
해 마련됐다. 한국지엠 커뮤니케이션부문 황지
나 부사장은 “앞으로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해질 수 있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쉐보레,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편집｜신하늬 기자


